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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7년 전, 일제강점기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은 종교인이 중심이 된 민족대표 33인의 
지도하에 한반도 전역에서 독립만세의 함성을 드높였습니다. 이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종교인들이 앞장서고 국민 전체를 아울러서 100주년 기념사
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고회를 갖게 되었으니 반가움과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미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앞장서서 지난 1년 동안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노력해 오신 박남수 천도교 교령님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라는 범종교, 범시민 기
구를 통해서 더욱 규모 있고 활기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이 단지 영광된 역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세계를 
위한 비전과 교훈을 담고 있기에 기념사업의 기치를 드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종문
을 달리하는 이웃종교인들이 뜻을 모아 추진하였다는 점 또한 커라단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종교간 화쟁의 전통을 극적으로 개화시킨 쾌거이며, 우리나
라가 종교간 평화에 관한 한 세계 으뜸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 시원이 되는 의미이기
도 합니다.

또한 3.1운동은 결코 배타적이고 위압적인 운동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 인류의 평
화를 지향하는 모범적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지도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3.1운동은 전 세계 약소민족 독립운동 중에서도 모범이 
되고, 시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나아가 통일의 원동력으로서 남과 북, 해외의 동포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한민
족 정신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3.1정신은 살림의 정신이요, 평화의 정신이요, 창조의 정신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은 21세기 생명평화의 신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 
만연한 분쟁과 빈곤을 타파하는 신문명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사업에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더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선열들의 뜻을 
따르고 이어가겠다는 실천의 의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여자 모두의 적극적인 지지



와 후원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노력이 국민 모두의 긍지와 행복으로 향기롭게 전
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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